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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해운항만물류 산업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
-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석・박사 과정 50명 대상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올해도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

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시가 해양수산부,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, 인천항만

공사(IPA)와 함께 추진하는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대표적 고급인력 양

성프로그램이다.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

대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, 지난 2020년 처음 

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이했다. 

올해 사업은 ▲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▲2023 해양·항공 물류 선상 

콘퍼런스 ▲현장 견학 및 실무강의 ▲학술대회 및 전문학술지 논문게

재 지원 등 핵심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.

물류산업이 스마트·첨단화를 지향함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는 항만 자

동화·지능화 등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

며, 항공산업에서도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항공전문인력 양성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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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조되고 있다. 

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0년부터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

시작했으며, 매해 50여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. 해외석학 

초청 세미나, 현장 견학 및 실무강의, 학술대회 및 전문학술지 논문게

재 지원 등 핵심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참가자들의 

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. 뿐만 아니라 혁신적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

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.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물류

거점인 항만·공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로서 

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”이라며 “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

운항만물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국가 해양산

업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